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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Stallman 
GNU Project (1983)

Open Source의 시작은 1983년 리차드 스톨만의 GNU Project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비용을 내야할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한 소프트웨어를 다른사람과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https://joone.net

https://joone.net/


리차드 스톨만은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더 이상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고 수정하고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했고 GNU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https://joone.net

https://joone.net/


“free software”

GNU 프로젝트와 함께 free software 란 용어를 만들고 free software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보통 free란 용어는 “자유로움”과 “무료” 두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Free

자유 무료



“free software”

리차드 스톨만은 free software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ree as in ‘free speech’ not as in ‘free beer’

as in ‘free speech’

not as in ‘free beer’



“free software”

즉 무료 맥주를 의미할때의 free가 아닌 자유로운 연설을 의미할때의 free란 것입니다.

as in ‘free speech’ 자유연설

not as in ‘free beer’ 공짜맥주



이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수정하고 배포하는 보편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수정하고 
배포하는 

보편적 자유



GNU 선언문에서는 이 4가지의 자유가 자유가 그 운동의 핵심입니다.
실행할 수 있어야 하고,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배포와 공유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0.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1.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자유
2.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
3.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자유

보편적 자유



1998년 초 넷스케이프 코드공개 직후 몇몇 자유 소프트웨어 지지자들은
이를 좀 더 기업 입맛에 맞게 만들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Netscape

코드 공개



이때, 크리스틴 피터슨은 일반인들이 ‘Free Software’라는 단어에서 
‘공짜’와 ‘자유’를 혼동할 수 있다는점 지적하며 ‘Open Source’ 라는 용어를 제안했습니다. 

Christine Peterson 
Open Source란 용어를 제안 (1998)



Open Source
Initiative

또한 그날 모인 멤버 중 브루스 페렌스와 에릭 레이몬드는 
Open Source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할 OSI를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OSI의 첫번째 일은 Open Source Project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었으며,
Open Source 프로젝트로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할  10가지 요구사항을 서술하였습니다.

Open Source Definition



OSI 공동설립자인 브루스 페렌스가 Open Source 정의에 대해 인터뷰한 영상을 잠시 보면서
그들이 정의한 Open Source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4ZHloJVhcRY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독점 소프트웨어의 대표였다면
리누스 토발즈가 만든 리눅스는 Open Source계의 대표라 볼 수 있습니다.

Linus Benedict Torvalds
Linux 공개 (1991)



리눅스의 등장은 Open Source 개발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GNU 프로젝트와 리눅스 커널의 결합이 가져다준 폭발력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Linus Benedict Torvalds
Linux 공개 (1991)



1993년 Red Hat이라는 리눅스 배포판 제작회사를 창립 후,
1999년에 기업을 상장하였는데 월 가 역사상 8번째 높은 상장일 주가 상승이었다고 합니다.

Linus Benedict Torvalds
Linux 공개 (1991)
Red Hat 창립 (1993) 2018년 IBM에 인수됨



2004년에 리차드 스톨만은 ‘자바의 함정’이란 글을 통해 그 사악함을 지적하였고,
이후 2006년 자바가 Open Source로 공개되면서 새로운 주류 언어의 탄생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말에는 매우 많은 Open Source 비영리 단체가 생겨났는데
OSI는 산하 단체 모델로 전환하여 개인 회원제도도 도입해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독점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 역시 Open Source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Open Source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감 표현을 중단하고 Open Source의 메카인 Github을 인수, 
리눅스와의 통합, 자사 Open Source 공개 등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Open Source에 참여중입니다.



2005년 구글은 안드로이드사를 인수하여 2007년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휴대용 장치 운영체제로서 무료 공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Google
Android 운영체제 무료 공개 (2007)



이듬해인 2008년 안드로이드가 Open Source로 선언되었고,
구글은 완전한 소스코드를 Apache 라이선스로 공개하였습니다.

Google
Android 운영체제 무료 공개 (2007)
소스코드 Apache 라이선스로 공개 (2008)



이처럼 ‘Open Source’라는 용어가 나온지 22년이란 시간동안 다양한 사건들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현재 우리는 수많은 Open Source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스톨만의 Free(자유) Software 운동에서 시작된 ‘Open Source’는
여러 사람의 공유와 참여를 통해 발전을 추구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그것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다만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와 달리 Open Source의 파생물은 모두 공짜가 아니며
적절한 상용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Open Source 라이선스 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라이선스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주체가 자유 소프트웨어를 변형했다면 그 
변경한 부분을 다시 같은 라이선스로 배포해야 
한다는 책임이 따른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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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고 라이선스도 있습니다.



Open Sourc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에 부여된 권한을 지켜가며 사용해야 합니다.



Github 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 해보겠습니다.
새로 생성하려는 프로젝트에 여러분은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3가지 라이선스가 대표적인 라이선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pache, GPL, MIT 가 있습니다.



Github에 연결된 사이트에서는 Open Source 라이선스를 선택하기 위한 가이드도 제공합니다.
자신의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프로젝트인지, 심플하고 관대한 것을 원하는지
혹은 개선을 공유하는것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선택해보았습니다.
Apache 프로젝트는 Apache License 2.0을 따르고, GNU프로젝트들은 대부분 GPLv3을 추천합니다.

NPM Package 의 경우는 MIT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왼쪽에 보이는것이 라이선스 전문이며,  법적 용어들을 포함한 문장과 Copyright등으로 구성됩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영문으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른쪽은 라이선스 전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내용을 요약 표기한 것입니다.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가공하여 표기를 해주지만
때론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과 비교하여 참고해야 합니다.



MIT 라이선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IT는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하며, 배포, 수정, 비공개로 사용가능한 라이선스 입니다.

다만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려면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권한 ]
상업적 사용
배포

수정

비공개사용

[ 조건 ]
라이선스와 
copyright 고지



또한 MIT 라이선스 Open Source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거래와 관련 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손해 또는 기타 책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권한 ]
상업적 사용
배포

수정

비공개사용

[ 조건 ]
라이선스와 
copyright 고지

[ 제한 ]
책임

보증



라이선스에 명시된 의무사항들은 실제로 소스코드 배포가 이루어질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배포란 소스코드 및 바이너리의 copy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조건 ]
라이선스와 
copyright 고지

to give someone else a copy of its code 
— either its source code, or its binary 
(executable) code, or both
https://opensource.org/faq#distribution

Open Source Distribute 배포시 의무사항 발생

https://opensource.org/faq#distribution


배포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SDK로 공개하거나 소스 또는 바이너리 파일을 전달하는 경우, 판매하거나 앱스토어에 배포할때, 

그리고 3rd party에 제공할때와 공개 저장소에 소스를 올리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SDK 공개
소스/바이너리 전달
판매/앱스토어 배포
3rd Party 제공
공개 저장소에 소스 관리
웹서비스(AGPL)

배포에 해당



만약 AGPL 라이선스를 가진 Open Source를 사용하고 있다면 
웹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SDK 공개
소스/바이너리 전달
판매/앱스토어 배포
3rd Party 제공
공개 저장소에 소스 관리
웹서비스(AGPL)

배포에 해당



반면 배포가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작앱을 혼자 사용하거나 내부 전용 서비스인경우, 그리고 비공개 저장소에서 소스관리 하는 경우

AGPL을 포함하지 않는 Open Source로 웹서비스를 하는 경우등은 배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SDK 공개
소스/바이너리 전달
판매/앱스토어 배포
3rd Party 제공
공개 저장소에 소스 관리
웹서비스(AGPL)

배포에 해당

자작앱 혼자 사용
내부전용 서비스
비공개 저장소에 소스관리
웹서비스(AGPL 사용안함)

배포가 아님



다음으로 Open Source 중 가장 유명하고 많이 쓰는 Spring Boot의 Github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Spring Boot의 라이선스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Apache 2.0 이네요.
이 라이선스 정보는 프로젝트 생성시 지정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파일 중 라이선스 파일로 Github이 자동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소스코드에서도 저작권과 라이선스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Open Source 프로젝트라면 이 정보도 변경이 있을때마다 매번 

갱신됩니다.



스프링 부트가  사용중인 Apache 2.0 라이선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MIT와 유사한 항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수정 배포 사용이 자유로우며, 특허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사용조건은 라이선스와 copyright를 고지해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었다면 문서화해야 합니다.

[ 권한 ]
상업적 사용
배포

수정

특허 사용
비공개사용

[ 조건 ]
라이선스와 
copyright 고지
상태 변경



그리고 전문을 확인해보면 저작권, 특허, 상표, attribute에 대한 고지사항을  소스코드 또는 
‘Notice’ 파일등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외에 제한사항으로는 보증을 면제하고 책임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권한 ]
상업적 사용
배포

수정

특허 사용
비공개사용

[ 조건 ]
라이선스와 
copyright 고지
상태 변경

[ 제한 ]
책임

상표권

보증



다음으로 주요 라이선스 중 하나인  GPL3.0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L3.0도 앞서봤던 두 라이선스와 유사하게 상업적 사용, 배포, 수정, 사용 특허권까지 허용됩니다.

[ 권한 ]
상업적 사용
배포

수정

특허 사용
비공개사용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소스코드 공개’ 항목입니다.
GPL3.0 라이선스인 Open Source를 사용했다면 소스코드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 권한 ]
상업적 사용
배포

수정

특허 사용
비공개사용

[ 조건 ]
소스코드 공개
라이선스와 
copyright 고지
동일한 라이선스
상태 변경



[ 권한 ]
상업적 사용
배포

수정

특허 사용
비공개사용

[ 조건 ]
소스코드 공개
라이선스와 
copyright 고지
동일한 라이선스
상태 변경

리차드스톨만은 GNU 소프트웨어가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PL계열의 라이선스를 만들었습니다.  

copyleft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죠.



[ 권한 ]
상업적 사용
배포

수정

특허 사용
비공개사용

[ 조건 ]
소스코드 공개
라이선스와 
copyright 고지
동일한 라이선스
상태 변경

즉, GPL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작성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모두 GPL Open Source로 출시되어야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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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v1.0, v2.0 버전을 보완하고 다른 라이선스들과의 호환성을 높여 GPL3.0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라이브러리로 사용할때의 문제점을 보완한 LGPL과 네트워크 동작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 

AGPL등의 라이선스들이 파생되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GPL3.0 내용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코드 공개 이외에 라이선스와 copyright도 고지를 해야하고 변경되는 코드는 기존 라이선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사항 역시 별도의 문서화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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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3.0 또한 그외에 제한사항으로는 보증을 면제하고 책임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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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주요 라이선스외에도 Open Source에 부여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매우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SPDX 사이트에서 관리되고 있는 라이선스들이 있으며,

이중에서도 OSI 승인을 거친 라이선스들을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는 OLIS라는 Open Source Software 라이선스 종합정보 시스템이 있으므로
라이선스에 대한 추가정보를 얻고 싶다면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선스 간에는 존재하는 상호 호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왼쪽이 의무사항이 적고 오른쪽이 의무사항이 많은 순으로 라이선스를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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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라이선스간의 호환성을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화살표 연결이 안되는 상호 호환성이 없는 라이선스간에는 Open Source를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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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MPL1.1 로 공개된 코드와 GPL계열의 공개된 코드를 혼합한 software는 
두 라이선스가 OSI와 FreeSoftware 재단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두 라이선스 규약이 서로 침해 되기 때문에 배포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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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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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무를 진행할때 Open Source 없이 개발을 해야한다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려운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로 기업들도 Open Source를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Open Source를 선호하는 이유는 Open Source를 활용하여 
다수의 최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Open Source로 내부 역량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아이디어 구현 및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신기술
역량강화
경쟁력 강화
비용절감
시장확대
인재확보



Open Source를 사용함으로써 개발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어 비용 절감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pen Source를 이용해 시장을 선점하고 생태계를 확장하는 한편

검증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신기술
역량강화
경쟁력 강화
비용절감
시장확대
인재확보



현재 카카오에서 관리되어 사용되고 있는 Open Source 컴포넌트는 약 2,800여개입니다.
웹서비스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더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Open Source를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용중인 Open Source : 약 2,800개 (2019년 8월기준)



우리는 Open Source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쓰이고 있는지, 쓰는데 어렵진 않은지,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라이선스도 필수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많이 쓰이고 있는 Open Source인가?

팀에서 Open Source를 배우는데 어렵진 않은가? (레퍼런스가 충분한가?)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는가?

유사 Open Source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쓰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라이선스에는 문제가 없는가?

커뮤니티는 활성화되어 있는가?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이슈나 버그가 리포팅되었을때 빠르게 대처되고 있는지 
업데이트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CHAOSS 라는 Open Source 커뮤니티 건강성 측정 지표도 있으니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쓰이고 있는 Open Source인가?

팀에서 Open Source를 배우는데 어렵진 않은가? (레퍼런스가 충분한가?)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는가?

유사 Open Source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쓰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라이선스에는 문제가 없는가?

커뮤니티는 활성화되어 있는가?
CHAOSS(Community Health Analytics Open Source Software)



배포대상이 되는 Android나 iOS App 또는 SDK등을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라이선스를 꼼꼼히 체크해봐야 합니다. 

Kakao에서는 Android는 Apache2.0, iOS는 MIT Open Source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스니펫 복사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Open Source의 일부 코드만 사용했더라도 Open Source의 라이선스는 계속 유효하므로 

배포시에는 고지문에 반드시 사용내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Code Snippet Copy



또한 소스코드를 일부만 가져다가 쓸 경우 원본이 수정이 된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라이선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추가로 지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펜던시 매니저를 통해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Code Snippet Copy



Open Source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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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서는 외부에 오픈된 Open Source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Buffalo, Khaiii, 그리고 현재는 Apache 에 인큐베이팅 중인 S2Graph 등을 오픈했습니다.



국내의 여러 기업들도 Open Source 프로젝트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여도가 높은 선별된 프로젝트들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외에서 

표준 기술선점을 위해 AI나 블럭체인과 같은 Open Source 프로젝트들도 공개되는 추세입니다. 

국내 기업 프로젝트 내용

카카오 버팔로(Buffalo), 카이(Khaiii), S2Graph 추천시스템 , 형태소분석기

네이버 Pinpoint, bilboard.js 온라인  서비스  관리, 차트

NHN Ent TOAST UI 웹 유저 인터페이스

삼성전자

IoT.js, Veles IoT 플랫폼 , 머신러닝  플랫폼

타이젠(Tizen) 삼성전자  주도의  Open Source 모바일  운영체제

LG전자 WebOS 스마트  TV에 탑재되는  모바일  운영체제

SKT 메타트론  디스커버리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큐브리드 큐브리드 (Cubrid)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루터 타조(Tajo) 대용량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

ZepplinX 제플린(Zeppline) 데이터  분석도구  (Apache 재단 지원)

데브시스터즈 libquic, DQN-tensorflow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 강화 학습



Open Source를 공개/기여하면 좋은점은 코드의 가시성이 확대되고, 문서화 및 이슈관리능력등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베이스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진행됩니다.

또한 다양성을 통해 발견과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투명한
코드

열린
커뮤니케이션

기술
중심

다양성
보장

개인
명성



카카오의 소스코드 공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오픈여부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팀 리더 및 기술 직군 리더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오픈 여부 승인
팀�리더�및�기술�직군�리더�승인

오픈 계획안 작성
사내�코드와�라이브러리

보안, 특허, 라이선스 확인
법무�+�오픈소스�기술파트�지원

저장소 명칭 확정
http://github.com/kakao/[repository-name]
private�저장소로�생성�후�코드/라이브러리�이동

라이선스 확정
Apache�2.0�추천
README/CONTRIBUTING/CLA�추가

커뮤니케이션 채널 준비
사용자와�기여자간�소통
Company�Repository�팀�멤버�권한�조정

Open Source 프로젝트 오픈
private에서�public�으로�전환

             소스코드 공개 프로세스



오픈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다음으로는 
사내 코드 혹은 라이브러리의 오픈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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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명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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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확정
Apache�2.0�추천
README/CONTRIBUTING/CLA�추가

커뮤니케이션 채널 준비
사용자와�기여자간�소통
Company�Repository�팀�멤버�권한�조정

Open Source 프로젝트 오픈
private에서�public�으로�전환

             소스코드 공개 프로세스



작성된 계획안에 따라 먼저 해야 할일은 
보안과 특허, 그리고 Open Source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무팀과 오픈소스 기술파트의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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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ME/CONTRIBUTING/CLA�추가

커뮤니케이션 채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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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프로젝트 오픈
private에서�public�으로�전환

             소스코드 공개 프로세스



다음으로는 저장소 명칭을 확정합니다.
확정된 명칭으로 kakao 하위에 저장소를 private으로 생성한 뒤

소스코드나 라이브러리를 이동합니다. 

오픈 여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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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계획안 작성
사내�코드와�라이브러리

보안, 특허, 라이선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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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기여자간�소통
Company�Repository�팀�멤버�권한�조정

Open Source 프로젝트 오픈
private에서�public�으로�전환

             소스코드 공개 프로세스



또한 공개되는 Open Source의 라이선스를 확정해야 하는데
Apache 2.0 을 권장하며,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게 라이선스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README, CONTRIBUTING, CLA등의 문서를 추가합니다.

오픈 여부 승인
팀�리더�및�기술�직군�리더�승인

오픈 계획안 작성
사내�코드와�라이브러리

보안, 특허, 라이선스 확인
법무�+�오픈소스�기술파트�지원

저장소 명칭 확정
http://github.com/kakao/[repository-name]
private�저장소로�생성�후�코드/라이브러리�이동

라이선스 확정
Apache�2.0�추천
README/CONTRIBUTING/CLA�추가

커뮤니케이션 채널 준비
사용자와�기여자간�소통
Company�Repository�팀�멤버�권한�조정

Open Source 프로젝트 오픈
private에서�public�으로�전환

             소스코드 공개 프로세스



오픈 이후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github 관리 담당자는 company 저장소의 멤버 권한을 조정합니다. 

오픈 여부 승인
팀�리더�및�기술�직군�리더�승인

오픈 계획안 작성
사내�코드와�라이브러리

보안, 특허, 라이선스 확인
법무�+�오픈소스�기술파트�지원

저장소 명칭 확정
http://github.com/kakao/[repository-name]
private�저장소로�생성�후�코드/라이브러리�이동

라이선스 확정
Apache�2.0�추천
README/CONTRIBUTING/CLA�추가

커뮤니케이션 채널 준비
사용자와�기여자간�소통
Company�Repository�팀�멤버�권한�조정

Open Source 프로젝트 오픈
private에서�public�으로�전환

             소스코드 공개 프로세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private 로 생성했던 저장소를 public으로 전환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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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공개시에는 반드시 라이선스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용한 Open Source들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명시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스코드 공개시 주의사항

라이선스 명시
-�사용한�Open�Source를�명시하고�해당�라이선스�의무사항을�준수�
-�의무조항의�충돌로�함께�사용할�수�없는�라이선스가�있는지도�확인�
-�Apache2.0�등�차별조항이�있는�라이선스는�GPL�2.0과�충돌

사용한 Open Source의 라이선스 의무사항 준수
-�라이선스가�없는�경우�저작권법이�적용되며�타인이�저작물을�복제/배포�할�수�없음�
-�https://help.github.com/articles/licensing-a-repository/�
-�코드�사용시에도�라이선스�없는�코드는�기본�저작권법�적용

적합한 라이선스 채택
-�사용한�Open�Source�라이선스와�호환되는�라이선스를�채택�(GPL�사용�=�GPL�배포)�
-�자신의�Open�Source의�공유�목적에�맞는�라이선스를�채택



다음으로 소스코드를 공개한 이후에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사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슈를 빠르게 처리하고 누군가 PR을 올렸다면 리뷰등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스코드 공개이후

로드맵 공유
-�프로젝트가�나아가는�방향에�대해서�마일스톤�등으로�작성해서�모두에게�공유하기

빠르고 적절한 대응
-�올라오는�이슈에�대해서�빠르고�정확한�답변�하기�

-�다양한�Pull�Request�확인하고,�리뷰하기�

-�담당자�2명이상�지정하기

홍보하기
-�다양한�개발자�사이트에�프로젝트를�소개하기�

-�프로젝트를�이용해서�쉽게�개발할�수�있도록�다양한�가이드�문서와�샘플�작성해서�공유하기



뿐만아니라 다양한 개발자 사이트에 프로젝트를 홍보하거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문서와 샘플을 작성해서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로드맵을 공유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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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with OLIVE

제	5장

지금까지 Open Source와 라이선스 그리고 사용방법, 오픈하는 방법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장에서는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해와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Open Source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인 OLIV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란 통상 법규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이런 뜻을 의미하는데요
  

Compliance



여기서 Open Source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란 
Open Source를 사용, 통합하는데 있어 Open Source가 가진 라이선스들에 명시된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Open Source License
Compliance



Open Source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게 하고,
상용제품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Open Source 저작권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Open Source License
Compliance

Open Source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이행

Open Source를 상용제품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

3rd party 공급자와 
계약 의무사항을 준수

지적 재산권 보호



컴플라이언스는 라이선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배포시에 고지문과 라이선스, copyright등을 반드시 제공을 해야합니다.

만약 GPL계열을 썼다면 소스코드나 변경사항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지문을 제공하지 않을때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을때
Copyright 제공하지 않을때
Modification 고지하지 않을때 (EPL, MPL, GPL, LGPL)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을때 (GPL, LGPL)
Written Offer를 제공하지 않을때 (GPL, LGPL)
Build Script를 제공하지 않을때 (GPL, LGPL)

컴플라이언스 미준수 사례



카카오에는 이러한 Open Source 컴플라이언스를 효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OLIVE라는 시스템으로 히스토리나 개략적인 내용등은 2019년 if kakao에서 소개된적이 있습니다. 



Olive 시스템을 통해 개발자가 Self 검증을 진행한 뒤, 리뷰 요청을 하게 되며
이슈가 있는경우 여러가지 논의를 거친 후에 리뷰가 완료됩니다.

이후에 Olive를 통해 고지문까지 발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준비한 오픈소스 교육을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동안 자료를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